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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원자력 발전 현황과 SMR 정책 개괄 (⽇ 일본산업기계공업회, 11⽉)

- ’22년 기준 EU의 원자력 열 총생산량은 1억 5,548만 톤(toe)으로, 「탄소중립산업법」을 

통해 원자력 기술이 전략 기술에 포함되면서 소형모듈원자로(SMR) 중심의 최신 원자력 

기술 연구개발 및 상용화가 촉진

1

산업·

기술

동향

∙ 전력 부족으로 AI 데이터 센터 운영 제약 전망 (Gartner, 11.12)

- 향후 2년간 데이터 센터가 최대 160% 성장하는 가운데 ’27년까지 AI 데이터센터의 

약 40%가 전력 부족에 따른 운영상의 제약을 경험하게 될 것으로 예측

3

∙ 2025년 기술혁신 10대 트렌드 (臺 TrendForce, 11.21)

- ’25년 생성형 AI와 첨단 반도체, 배터리, 로봇 기술 발전이 주요 혁신을 이끌며, AI 기반 

서비스와 에너지 저장, 자율주행 기술의 상업화가 가속화되고, AI 노트북, 아몰레드, 큐브

위성 통신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 표준화와 시장 성장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

4

∙ 전 세계 73개국의 AI 성숙도 평가 (美 BCG, 11.20)

- 미국, 일본, 중국 등 글로벌 73개 국가의 AI 성숙도와 복원력을 평가한 ‘AI 성숙도 

매트릭스’를 도출

5

∙ 조직의 생성형 AI 도입 관련 10대 트렌드 (WEF, 11.25)

- 생성형 AI 초기 도입 조직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생성형 AI에 대한 위험 인식 및 신중한 

확장 기조, 생산성 및 작업 품질 향상을 위한 기술 활용 추세 등을 확인

6

정책

동향

∙ 핵심광물 재활용 및 도시광산 확대 방안 제언 (IEA, 11.18)

- 이탈리아 외무부의 G7 의제 관련 요청에 따라 광물의 재활용 현황과 시나리오별 2차 

공급 전망을 점검하고 재활용 증진을 위한 정책 권장 사항을 제시

7

∙ 트럼프 멕시코·캐나다·중국 신규 관세 부과 방침 (美 NBC News, 11.26)

- 불법 이민과 마약 밀수 단속의 일환으로 중국, 멕시코, 캐나다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 

또는 추가하겠다는 계획 공개

8

∙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전기차 정책 방향 (⽇ 제일생명경제연구소, 11.14)

-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는 전기차(EV) 의무화 정책 중단, 환경 부담이 큰 고비용 규제 

완화 방침 제시

9

∙ 글로벌 핵심광물 개발 권고안 (濠 ASPI, 11.20)

- 소다자주의적 협력을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글로벌 핵심광물 시장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지속 가능한 공급망 구축을 위한 권고 사항을 도출

10



이슈포커스

1 ❚

이슈포커스
유럽 원자력 발전 현황과 SMR 정책 개괄 (⽇ 일본산업기계공업회, 11⽉)

일본산업기계공업회가 유럽의 원자력 발전 현황 및 소형모듈원자로(SMR)를 비롯한 

최신 기술 정책을 개괄

- ’22년 기준 EU의 원자력 열 총생산량은 1억 5,548만 톤(toe)*으로, 13년 대비 24.7%, 

’21년 대비 16.7%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며 국별로는 독일(-49.7%)과 프랑스(-22.3%)의 

감소율이 가장 높은 편

* (tonne of oil equivalent, 석유환산톤) 여러 에너지원의 발열량을 석유 1톤의 발열량으로 환산한 단위

※ 원자력 열의 주용도는 발전(發電)이며, 원자력 발전소의 발전 방식은 ‘원자로에서 열 생산 ⇒ 열교환기로 
열 전달 ⇒ 열교환기 증기 생산 ⇒ 증기터빈 가동 ⇒ 전기 생산’으로 구성

- 동 기간 총발전량은 60만 9,255GWh로 당해년도 역내 전체 발전량의 21.8%를 

점유하고 있으나 ’21년 대비 16.7% 감소하며 ’90~’22년 중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

- 원전이 EU 전체 발전량의 21.8%를 점유하는 가운데, 전력 믹스에서 원자력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프랑스(62.8%), 슬로바키아(60.2%), 벨기에(46.4%), 낮은 국가는 네덜란드

(3.4%), 독일(6.0%)로 조사

▘EU 회원국(13개국)의 원자력 총발전량(’90~’22년)▗

- ’22년 역내 원자력 발전 최대 생산국은 프랑스로 EU 전체의 48.4%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은 스페인(9.6%), 스웨덴(8.5%), 벨기에(7.2%)의 순

※ 프랑스, 스페인, 스웨덴, 벨기에는 ’22년 EU 원자력 시설 총발전량의 73.7%를 차지

- ’06~’22년 다수 회원국의 원자력 발전량이 감소하는 추세로, 감소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독일(-79.3%), 프랑스(-34.5%), 스웨덴(-22.5%), 불가리아(-15.6%), 슬로바키아(-11.6%), 



❚ 2

벨기에(-5.9%), 스페인(-2.6%) 순이며 리투아니아는 ’09년 원전을 폐쇄

- 다만 EU 전체 추세와 달리, 루마니아, 네덜라드 등 6개국의 ’06~’22년 원자력 발전량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

* ’06년 대비 루마니아 96.9%, 네덜란드 19.8%, 체코 19.1%, 헝가리 17.5%, 핀란드 10.6%, 슬로베니아 
1.0% 상승

EU는 「넷제로산업법(Net-Zero Industry Act, NZIA)」을 제정해(’24.5) 역내 

탄소중립 기술 개발을 촉진하는 한편 넷제로 목표 달성 계획에 원자력을 공식 포함

- 「탄소중립산업법」은 소형모듈원자로, 기타 첨단 원자로와 같은 원자력 기술을 전략 

기술에 포함시키는 등 탄소중립 측면에서 원전의 유용성과 중요성을 인정

- 냉각수를 적게 소비해 부지 선정 시 유연성이 높고 모듈을 현지로 수송·조립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효율·비용 면에서 유리한 SMR의 경우 각 회원국이 자국 

에너지믹스로의 편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일임 

* SMR은 최대출력 300MW급 대규모 경수로형 원전의 소형판으로 건설 공기 단축, 부품·설비 삭감, 1기당 플랜트 
설치 면적 축소 등의 이점을 보유하며 수소·재생에너지 등 타 에너지원과의 시스템 통합에 적합하고, 화학·철강업 
등의 난감축 분야, 지역난방 시스템, 해수 담수화 플랜트, 데이터 센터 등 특정 시설용 청정에너지로도 활용 가능

원자력 발전의 넷제로 목표 달성 계획 포함에 따라, 소형모듈원자로(SMR) 중심의 

최신 원자력 기술 연구개발 및 상용화가 촉진

- ’30년대 초 가동을 목표로 역내 경수형 SMR 기술 상용화를 도모하는 가운데, 향후 

SMR 비즈니스 모델에 적절한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인 인허가 절차와 체계 및 수익성 

확보를 위한 글로벌 공급망 구축 등의 과제 해결이 필요성 부각

- 이에 EU는 ‘SMR을 위한 유럽산업연맹’ 설립하고(’24.2) 유럽원자력산업협회(FORATOM), 

지속가능한 원자력 기술 플랫폼(SNETP) 등과의 연구 개발·정책 워크숍 등을 개최해 

기술 개발과 상용화에 매진

- 그 외 10년 이상 SMR 연구개발을 지원해 온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를 통해 AI 

등 새로운 분야와의 접목을 추진

- SMR 기술 및 디지털·AI 간의 접목을 바탕으로 ▲AI를 활용한 혁신적인 기술 개발 ▲시장 

출시까지의 리드타임 단축 ▲디지털화 기반의 생산성 향상 ▲검사와 유지관리 최적화 

▲작업자의 방사선 방호 계획 ▲지속적인 환경 평가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기술 접목 전제 조건) Œ원자력의 디지털·AI화에 대해서는 안전성을 최우선적으로 담보하기 위한 시험 
검증 및 타당성 평가·확인이 필수 �EU 원자력 업계가 에너지 안보, 역외 수출과 같은 비즈니스 전략 관점에서 
유럽산 SMR 모델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중요 데이터 접근, 설계, 기술 라이선스 확보, 설비에 대한 
EU 회원국의 자유재량권 조정과 규칙 수립이 필요

(참고 : ⽇本産業機械⼯業会, 欧州の原⼦⼒発電を取り巻く現状, 2024.11.)



산업·기술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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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 동향
전력 부족으로 AI 데이터 센터 운영 제약 전망 (Gartner, 11.12)

컨설팅 기업 가트너는 생성형 AI로 인한 전기 소비량이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향후 

2년간 데이터 센터가 최대 160% 성장하면서 ’27년까지 AI 데이터센터의 약 

40%가 전력 부족에 따른 운영상의 제약을 경험하게 될 것으로 예측

- 생성형 AI를 구현하기 위한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의 급격한 성장 속도와 전력 

수요가 유틸리티 공급업체의 용량 확장 역량을 초과함에 따라, ’26년부터 전력 

부족으로 인한 신규 데이터 센터 성장에 제한 발생 전망

*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고 확장력이 뛰어난 대규모 연산 시설, 초대형 데이터 센터를 지칭

- 생성형 AI 애플리케이션용 대규모 언어모델(LLM) 훈련·구현에 필요한 막대한 양의 데이터 

처리를 위해 대형 데이터센터 신설이 계획되고 있으나, 새로운 송·배전 인프라 구축 및 

발전소 가동 시까지 수년이 소요되어 단기적인 전력 부족 현상이 지속될 가능성 고조

※ ’27년 ‘AI 최적화 서버’ 실행에 필요한 전력이 ’23년의 2.6배인 연간 500TWh에 도달 예상

▘’22~’27년 AI 데이터 센터의 전략 소비 증가 추이 추정▗

향후 전력 부족에 따른 전기 요금 상승 및 LLM 비용 증가로 이어져 데이터 센터 

운영 비용이 AI/생성형AI 제품·서비스 제공자에게도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 부각

- 전력 생산량 증대 요구가 높아지며 폐기 예정이었던 화석연료 발전소가 계속 가동되는 

등 데이터센터 운영사·고객사의 CO2 배출 관련 지속 가능 목표 달성도 저해될 가능성 대두

※ 데이터 센터에 요구되는 연중무휴 24시간 전력 확보를 위해서는 수력·화력·원자력 발전소 운영이 필수

(참고 : Gartner, Gartner Predicts Power Shortages Will Restrict 40% of AI Data Centers By 2027,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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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술혁신 10대 트렌드 (臺 TrendForce, 11.21)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가 ’25년 기술 환경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10가지 핵심 

트렌드를 개괄

- ’25년 생성형 AI와 첨단 반도체, 배터리, 로봇 기술 발전이 주요 혁신을 이끌며, AI 기반 

서비스와 에너지 저장, 자율주행 기술의 상업화가 가속화되고, AI 노트북, 아몰레드, 

큐브위성 통신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 표준화와 시장 성장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

(생성형 AI와 로봇 혁신) 생성형 AI와 로봇 기술의 발전으로 협동 로봇, 모바일 

로봇팔, 휴머노이드 로봇 등이 대폭 업그레이드되면서 인간-기계 간의 원활한 

상호작용 증진

- 미·중의 대규모 투자를 바탕으로 ’25년부터 휴머노이드 로봇의 양산이 시작되고, ’27년까지 

글로벌 시장 연평균 성장률 154% 달성, 시장 가치 20억 달러 상회 전망

(기술 발전에 따른 시장 표준화) x86에 비해 에너지 효율성과 확장성이 높은 Arm 

기반 아키텍처 도입률 증가로, AI 탑재 노트북이 수년 내 업계 표준으로 자리매김하며 

’25년 보급률 21.7%, ’29년 80% 도달 기대

- 엣지 AI(Edge AI) 발전으로 음성 명령, 이미지 인식 등의 실시간 작업 효율성 및 사용자 

경험이 향상되고, 활용 영역이 스마트 오피스와 자동화 워크플로우 관리 등으로 확장

(AI 서버 출하량 증가 및 HBM 수율 개선 주력) ’25년 AI 서버 연간 출하량 증가율이 

28% 이상을 기록하며 전체 서버 시장의 15%를 차지할 전망

- ’25년부터 HBM3e 12hi가 주류로 부상하는 가운데, ’27~’29년 HBM4e 세대로 이어지는 

기술 발전이 예상되면서 12hi 제조 공정의 수율 향상과 안정화가 업계 주요 과제로 자리매김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차 기술 발전) 반도체 분야에서 TSMC·인텔·삼성이 성능 제고, 

에너지소비 저감, 단위 면적당 트랜지스터 밀도 증가를 도모하는 GAAFET 경쟁에 돌입

-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AMOLED 패널이 중형 애플리케이션으로 확장되어 노트북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전기차와 AI 데이터 센터가 배터리 및 에너지 저장 설비 혁신을 주도할 전망

(기타) AI를 통한 사이버 보안 및 위협 탐지 강화, VR/MR의 활용 전환(엔터테인먼트 

→ 생산성 도구), 큐브위성(CubeSat)의 소형화와 저비용 생산에 따라 통신 및 IoT 

혁신 증진, 레벨 4 로보택시 상용화 촉진 등의 환경 변화 예상

(참고 : TrendForce, TrendForce: Unveiling New Opportunities in Tech Innovation for 2025,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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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73개국의 AI 성숙도 평가 (美 BCG, 11.20)

보스턴 컨설팅그룹(BCG)이 미국, 일본, 중국 등 글로벌 73개 국가의 AI 성숙도와 

복원력을 평가한 ‘AI 성숙도 매트릭스’를 도출

- (개요) AI 성숙도 매트릭스는 각국의 AI 노출도와 혁신 대응 준비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여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한 것으로, 각국 정부가 AI로 인해 촉발된 경제적 

과제와 기회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

- (AI 노출도) 일자리 대체, 산업 생산성 제고 등 AI가 주도하는 변화에 노출되는 수준을 

의미하며, AI 노출도가 높은 6대 핵심 산업은 정보통신, 첨단기술, 소매업, 금융서비스, 

공공서비스, 자동차 제조업으로 조사

※ ▲룩셈부르크(금융서비스가 GDP의 30% 차지), 홍콩(금융·비즈니스 서비스가 GDP의 총 44%), 싱가포르(비즈니스·
소매·금융서비스가 GDP의 총 48%) 등이 AI 노출 비중이 높은 국가로 분석 ▲반면 인도네시아, 에티오피아와 
같이 AI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 산업(농업, 건설업 등) 비중이 높은 국가는 AI 노출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

- (AI 준비도) AI를 효과적으로 구현하고 통합할 수 있는 역량을 의미하며 목표, 기술, 

정책·규제, 투자, 연구혁신, 생태계의 여섯 가지 측면의 준비도를 측정

※ 73개국 가운데 높은 수준의 준비도를 달성한 국가는 캐나다, 중국, 싱가포르, 영국, 미국의 5개국으로 조사
되었으며, 조사 대상 국가 70% 이상의 AI 대응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

▘AI 도입 유형별 국가 분포▗

※ ▲(AI 선도국) 강력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을 활용하는 AI 도입 선도국 ▲(안정적 추격국) AI 
노출도가 높은 서비스 부문 비중이 크지만 준비도도 높아 균형 유지 ▲(신흥 추격국) 제조업·자원 기반 경제 비중이 
높고 AI 노출도가 낮은 국가 ▲(점진적 활용국) 완만한 속도로 AI를 도입하고 있으며 중위 소득 국가가 다수 
▲(고노출 활용국) AI에 노출된 부문이 많고 준비도가 낮아 AI 변혁에 취약 ▲(AI 신흥국) AI 도입 초기 단계 국가

BCG는 ▲(AI 선도국) 글로벌 기술 공급망 통합 강화 및 규제·표준 수립으로 리더십 확대 

▲(AI 추격국·활용국) 틈새시장 특화 및 핵심 산업의 AI 활용 증진 ▲(AI 신흥국) 

기본 인프라 구축 주력 등 AI 성숙도 수준에 따른 차별화된 전략 수립 필요성을 강조

(참고 : BCG, The AI Maturity Matrix: Which Economies Are Ready for AI?,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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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의 생성형 AI 도입 관련 10대 트렌드 (WEF, 11.25)

세계경제포럼(WEF)이 조직의 생성형 AI(GenAI) 도입 및 활용과 관련하여 10가지 

주요 트렌드를 개괄

- 생성형 AI 초기 도입 조직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생성형 AI에 대한 위험 인식 및 신중한 확장 

기조, 생산성 및 작업 품질 향상을 위한 기술 활용 추세 등을 확인

▘생성형 AI 도입·활용 분야 10대 트렌드▗
주요 트렌드 주요 내용

Œ데이터 중심 

조직의 신속한 

도입

∙ ‘데이터 중심 조직’이 생성형 AI를 가장 신속히 도입하고 유용하게 활용하는 

것으로 분석되는데, 데이터 품질, 인프라, 거버넌스, 보안 측면에서 오랜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관련 활용 사례 파악에서 도입까지 빠른 속도로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을 확립하고 있기 때문

�신중한 확장 

기조 확인

∙ 다수의 조기 도입 조직이 생성형 AI 초기 실험 단계를 넘어선 상태로, 그 

경험을 통해 구현 과정을 성급히 추진하지 않고 조직 내에 광범위하게 

보급하기 전 소규모 그룹에서 테스트를 진행하는 방식의 중요성이 부각

Ž생성형 AI의 

위험 인식

∙ 조직 대부분이 직원을 대상으로 한 생성형 AI 보급 관련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비교적 안전한 환경에서 실험을 실시하고 시범 프로그램을 구현하는 

등 신중한 접근방식 채택

* 데이터 유출, 개인정보 침해, 결과의 편향성, 윤리적 문제 등

�생산성 향상

∙ 생성형 AI로 인한 조직 내 생산성 향상과 직원 역량 강화 측면의 이점이 보고되고 

있으나, 직원들의 여유 시간 확보와 관련한 명확한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

* 조사 기업의 1/4 이상이 GenAI로 창의성 기반의 고부가가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
다고 답하는 등 직원 역량 강화 효과를 언급

�업무의 질 개선

∙ 생산성 향상뿐만 아니라 업무의 질 개선도 생성형 AI 도입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동 기술이 적절히 구현될 경우 인간보다 정확하고 일관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오류를 줄일 수 있으므로 품질과 고객 만족도 제고 가능

‘기술 사용에 

대한 의구심 보유 

∙ 직원들이 정확성, 잠재적 편향성, 노동력 대체에 이르기까지 생성형 AI에 대한 

여러 의구심을 보유한 가운데, 관련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관리 업무 부서에서 

불확실성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

※ WEF의 Jobs Initiative에 따르면 향후 5년 내 근로자 스킬의 44%가 타격을 입게될 전망

’관리 부문의 

변화 필요성 증대

∙ 생성형 AI 도입이 조직 문화와 직원의 사고방식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해야 

하며, 효과적인 리더십과 실무를 담당하는 중간 관리자의 역할이 중요

“기술 사용 

인력의 범위 상이

∙ 조직 내 생성형 AI 사용 인력 규모가 기업별로 매우 상이하여(20%~80%), 

일부 조직이 전 직원에게 관련 툴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반면, 일부 조직은 

접근 권한을 특정 부서로 제한하거나 요청 시에만 접근을 허용 

”지속 가능 전략 

미수립

∙ ChatGPT와 같은 대규모 언어 모델(MML)은 에너지 집약적이고 상당량의 

전력을 소비하고 있지만 이에 대응하는 전략을 수립한 기업은 미비하며 생성형 

AI 도입 시의 환경적 고려사항을 간과

•인간 개입의 

중요성 인식

∙ 대부분의 조직이 생성형 AI 도입 규칙과 프레임워크 수립, 사용 사례 평가, 

관련 위험성·품질·책임 있는 사용 모니터링을 시행하는 가운데, 생성형 AI 

검증과 관련한 인적 감독 및 개입의 중요성을 인식

(참고 : WEF, Generative AI and the workforce: 10 big trends we're seeing right now,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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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동향
핵심광물 재활용 및 도시광산 확대 방안 제언 (IEA, 11.18)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이탈리아 외무부의 G7 의제 관련 요청에 따라 광물의 재활용 

현황과 시나리오별 2차 공급 전망을 점검하고 재활용 증진을 위한 정책 권장 사항을 제시

- ‘재활용’은 청정에너지 전환을 위한 핵심광물의 지속가능성 및 공급 안정화에 필수적인 

요소로 신규 광산 의존도를 줄이고 광물 수입국의 공급 안보를 강화하는 2차 공급원을 창출

※ 국가별 기후 공약이 이행될 것을 가정하는 ‘목표공약 시나리오(APS)’의 경우, 재활용을 통해 ’50년 신규 
광산 개발 필요성이 구리·코발트 40%, 리튬·니켈 25%까지 감축될 것으로 전망

- 재활용에 대한 정책 목표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현재까지는 재활용 재료 활용 수준이 

재료 소비 증가 추세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

* (예) ▲구리의 총 수요 중 2차 공급(직접 사용 스크랩 포함) 비중이 ’15년 37%에서 ’23년 33%로 감소하였고, 
재활용 니켈의 점유율도 같은 기간 동안 35%에서 31%로 하락 ▲예외적으로 알루미늄은 폐기물 관리 프로
그램이 확립되어 있고 지원 규정의 혜택을 받는 만큼, 재활용 비중이 24%에서 26%로 소폭 증가

전반적인 재활용률 제고에 있어 배터리 재활용의 역할이 중요한데, 배터리 재활용 

원료의 주를 이루는 요소가 제조 스크랩에서 폐전기차 및 저장용 배터리로 이동하는 

추세이기 때문

※ ’35년부터 폐전기차 및 저장용 배터리가 가장 큰 공급원의 위치를 차지하고 ’50년 90% 이상을 점유할 것으로 예측

- 특히 리튬 이온 배터리는 핵심광물 수요를 견인하는 핵심 기술인 동시에 금속 회수의 

주요 공급원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향후 금속 회수 잠재력이 높은 

전자 폐기물(e-waste), 광산 폐기물, 영구자석 부문의 정책적·산업적 관심 제고가 중요

※ ▲배터리 재활용 용량이 중국 주도로 빠르게 확대되면서 ’23년 글로벌 전처리(pretreatment) 및 재료 회수 
용량이 전년 대비 50% 증가하였고, 이 중 중국의 비중은 80%에 도달 ▲’22년 전자폐기물에 포함된 금속의 
가치는 약 900억 달러로 평가되고 있지만, 실제 회수·재활용된 금속은 280억 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

상세한 장기 정책 로드맵 개발, 인센티브·규제를 통한 자국 내 인프라 강화 등 

정책적으로 핵심 광물 재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 시행이 필요

※ (주요 조치) ▲효율적 2차 시장 개발을 목표로 폐기물 관리·재활용 정책 조율 ▲재활용 재료 소비 촉진을 
위해 이력 추적·표준·인증 증진 ▲기술 혁신, 연구개발, 인력 교육을 위한 맞춤형 재정 지원 ▲신흥 및 개발
도상국의 재활용 시스템 강화 ▲데이터 및 정보 격차 해소 ▲제품 설계, 수리 등 재활용을 넘어선 총체적 
접근방식 도입 ▲재활용업체에 대한 환경·사회·거버넌스(ESG)의 영향 최소화

(참고 : IEA, Recycling of Critical Minerals:Strategies to scale up recycling and urban mining,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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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멕시코·캐나다·중국 신규 관세 부과 방침 (美 NBC News, 11.26)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불법 이민과 마약 밀수 단속의 일환으로 취임 첫날 

중국, 멕시코, 캐나다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 또는 추가하겠다는 계획 공개

- (멕시코·캐나다) 미국의 펜타닐 위기 및 불법 이민 대한 대응책으로서 취임 직후(’25.1.20) 

멕시코와 캐나다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 발동을 예고

※ 현재 미국-멕시코-캐나다무역협정(USMCA, ’20.7월 발효)를 통해 일정 요건 충족 시 자동차, 철강, 알루
미늄 등 미국향 수입품에 관세 혜택 제공

- (중국) 펜타닐 밀수가 단속될 때까지 중국산 수입품에 기존 관세 외 추가로 10% 관세를 

부과할 방침

※ 지난해 펜타닐에 따른 사망자가 약 75,000명으로 추정되면서, 미국 정부에서 펜타닐 성분 생산을 중단
시키기 위한 조치 확대를 중국에 촉구해 왔으나 관련 조치 진행이 미진한 것으로 평가

관세는 트럼프 당선자의 경제 비전 핵심이자 미국 경제 성장, 일자리 보호, 세수 증대 

수단으로, 첫 임기(’17.1~’21.1) 동안 다수의 관세 조치가 발동되었으며, 그 중 

다수가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에서도 지속

※ 500억 규모 중국 수입품에 25% 관세 부과(’18.3) → 340억 달러 규모 품목에 25% 관세 부과(’18.7) → 
중국의 관세 부과 맞대응으로 2,000억 달러 규모 품목에 10% 관세 부과(’18.9) 등

- 그 외 트럼프 당선자는 중국에 대한 최혜국 대우 무역지위(MFN)를 철회함으로써 관세 

및 기타 제재에서의 유리한 혜택 제공을 종료할 계획

중국, 멕시코, 캐나다는 미국 연간 수입액(3.2조 달러)의 약 40%를 차지하는 대규모 

무역 상대국으로, 해당 조치가 양측에 현저한 타격을 입히고 글로벌 공급망에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

- ’23년 기준 멕시코 수출량의 80% 이상, 캐나다 수출량의 약 75%가 미국으로 유입된 

것으로 집계되며, 미-중 간 무역 분쟁에도 중국 수출량의 15%를 미국이 점유

- 수입품 관세 부과로 인해 물가 상승* 등 미국에 연간 780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추정이 제기되고 있으며, USMCA 위반 가능성도 높은 상황

* (예) 미국소매협회(NRF)에 따르면 50달러 신발 가격이 약 65달러로, 2,000달러 매트리스는 2,190달러로 
인상될 수 있으며, CNBC는 Five Below, Wayfair, Dollar Tree 등의 소매 체인이 무역 전쟁에 가장 취약한 
매장에 해당한다고 분석

(참고: NBC News, Trump says he plans to enact new tariffs on Canada, China and Mexico on his first 
day in office, 2024.11.26.; BBC, Trump vows tariffs on Mexico, Canada and China on day one, 
2024.11.26.)



정책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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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전기차 정책 방향 (⽇ 제일생명경제연구소, 11.14)

일본 제일생명경제연구소가 전기차(EV) 의무화 정책을 중단하고 환경 부담이 큰 

고비용 규제를 줄이겠다고 밝힌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전기차 정책 방향을 점검

-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인 중국과 2위 미국에서의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순조롭게 

확대되는 가운데, ’23년 전기차의 판매 점유율이 18%를 기록하며 얼리어댑터 시장에서 

대중 시장으로 전환되는 새로운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

※ ▲국제에너지기구(IEA)의 「’24 글로벌 전기차 전망」에 따르면, 전기차 판매량은 ’20년 299만 대에서 ’23년 
1,380만 대로 연평균 66.6% 성장 ▲다만, 판매 부문의 연평균 성장률은 ’23~’25년 22.9%, ’26~’30년 
14.4%, ’31~’35년 6.8%로 서서히 감속 예상

       ▘세계 전기차 판매대수 전망 ▗      ▘중국 자동차판매량 중 NEV 점유율 ▗

선거 캠페인을 통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최대 7,500달러의 전기차 

보조금 재검토 입장을 내세웠던 트럼프 당선자는 지명 수락 연설에서 취임 첫날 

전기차 의무화를 종료하겠다는 계획 공개

- 다만 전기차 자체에는 찬성하고 선호한다는 발언도 덧붙이는 등 실제 진의를 파악하기 

쉽지 않아 향후 2기 행정부의 전기차 정책 방향이 불분명한 것으로 분석

트럼프 2기 정권 탄생으로 미국의 기후변화 대책이 변화할 가능성이 크지만, 내연 

기관차에서 전기차로의 이동은 세계적 흐름이자 탈탄소 사회 실현의 핵심 요소라는 

점에 주목 필요

- 향후 개발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와 함께 

전기차는 ’10년대 이후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자동차의 진화 방향에 해당하며 그 

추세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전망

- 전기차 지원이 트럼프 당선자의 대선 슬로건(Make America Great Again)인 미국 

우선주의에 부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산업 확대 방향으로의 정책 변경 가능성도 제기

(참고 : 第⼀⽣命経済研究所, トランプ⼤統領でEV市場の成⾧は⽌まるのか？,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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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핵심광물 개발 권고안 (濠 ASPI, 11.20)

호주전략정책연구소(ASPI)가 호주, 미국, 일본, 한국 정부 간 1.5트랙* 대화 체제인 

‘다윈 다이얼로그** 2024(’24.4)’의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국내외 핵심광물 개발 관련 

11가지 권고안을 제시

  * (Track 1.5)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반관반민(半官半民) 대화 체제

** (Darwin Dialogue) 호주 다윈 市에서 개최되는 핵심광물 및 희토류 분야 협력 포럼

- 핵심광물 공급망 환경, 전략적 과제, 국제 협력 필요성을 점검하고 시장 왜곡 대응 및 

안전성 증진을 위한 정부 개입의 당위성을 강조

청정에너지 전환, 국방 장비, 첨단 기술 등 여러 산업에서 핵심광물의 중요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공급망 관련 문제도 지속

- 중국 기업은 희토류를 포함한 핵심광물 공급망을 통제하며 준독점적 지위를 활용해 

국제 시장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

- 이러한 중국의 투자는 호주 핵심광물 개발 및 생산에 필수적이지만, 공급망 다변화와 

지나친 대중 의존도를 방지하는 것 또한 주요 과제로 대두

대체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환경·사회·거버넌스(ESG) 표준을 

충족하는 복원력·경쟁력 있는 시스템 구축에 어려움이 존재

- 공급 다각화에 대한 지정학적 압력, 특히 경제적 강압과 시장 조작은 단일의 

지정학적/시장 행위자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 문제를 심화시키고, 다각화와 장기적 공급 

안정화 필요성을 부각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ASPI는 소다자주의적 협력을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글로벌 핵심광물 시장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지속 가능한 공급망 구축을 위한 권고 사항을 도출

- (일·미·한·호 국제 협력) Œ핵심광물에 대한 연례 쿼드+협력국 장관 회의를 개최하여 

소다자 공조 �중국의 핵심광물 시장·공급망 조작 양상을 연구·소통 Ž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생산되는 핵심광물의 녹색 프리미엄 도입 �일부 핵심광물 가격 하한선 도입 

�핵심광물 비축 ‘자국 중심의 핵심광물 정책이 협력국에 미치는 영향 완화 협력 강화

- (호주 정부 조치) ’정부 간 및 산업계와의 소통 개선에 매진 “핵심광물 채굴·가공 분야의 졸업생 

수 확대 ”핵심광물 탐사·채굴·가공에 대한 자금 지원 확대 •핵심광물 및 다운스트림 청정

에너지 기술 분야에 ‘신뢰성 기준’ 도입 ⓫호주의 평가·승인·규제 제도 관련 해외 투자자 소통 개선

(참고 : ASPI, Darwin Dialogue 2024 Triumph from teamwork,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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